
동남아시아연구 32권 3호(2022) : 93～140
DOI : 10.21652/kaseas.32.3.202208.93

미얀마 3대 불교 성지의 역사성과 전통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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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현대 미얀마의 3대 불교 성지로 알려진 양곤의 쉐다곤 사원, 짜익

토의 짜익티요 황금바위 사원, 만달레이의 마하무니 사원의 역사성과 순례공

간으로서의 전통성을 고찰했다. 이 세 불교 성지는 모두 석가모니 붓다시대부

터 전해진 성물들을 봉안한 오래된 성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15세

기 이후부터 영국 식민지시대의 기간에 형성된 비교적 새로운 성지들이다. 이 

성지들은 미얀마 역사의 정치 · 사회적 변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며 형

성되었으며, 특히 영국 식민지시대에 민족주의적 불교 문화 전통과 함께 발전

했다. 이 성지들은 미얀마 불교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곳들로서, 모두 성

소 내의 여성 출입금지 전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교적 보수성을 따르는 전통 

의례들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젠더 차별 공간과 의례들은 여성 불

교도들의 종교 주변화  및 불교 기복화 현상을 가져오기도 하여, 향후 개선이 필

요하다.

주제어: 불교 성지, 순례, 젠더, 마하무니, 쉐다곤, 짜익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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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모든 종교에서는 종교의 발상지를 비롯한 성지(聖地, sacred 

site/place)가 있다. 불교 문화권에서는 석가모니의 일생과 관련된 인

도의 팔대성지(八大聖地, The Buddhist Eight Great Sacred Sites)가 

가장 중요하며, 이 팔대성지는 불교 초기부터 불교 사상사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불교의 전래와 함께 아시아 각

지에는 다양한 불교 성지들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성지들은 불교

도들의 신앙의 중심지이자 이상적 공간으로서 끊임없는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순례지(巡禮址, pilgrimage site)로 여겨지고 있다. 불교도들

은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인도의 팔대성지를 순례하러 떠나기

도 했다(Coleman et al. 1995). 이러한 불교 성지들은 역사적 전승을 

가진 유적지이기도 하지만, 종교적 권능을 가진 성물(聖物, sacred 

relic)을 봉안한 성지로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종교인들의 순례지가 되었던 수많은 불교 성지에 대한 연구는 역

사적 관점과 종교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성지로서

의 진정성(眞正性, authenticity)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

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불교 성지들에 전

하는 전승들은 역사적 신빙성이 없고 후대에 형성 및 각색된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비판이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종

종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교 성지들이 어떠한 역사성을 

가지고 언제 형성되어 발전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성지들의 

종교적 진정성을 어디에서 찾아야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동남아시아 전역에는 수많은 불교 성지들이 남아 있다. 그중에서

도 지금까지 수많은 불교도들에 의해서 석가모니 붓다로부터의 정

통성을 계승하는 대표적인 불교 성지로 손꼽히는 곳들은 상좌부 불

교의 정통성을 계승해온 미얀마 지역에 많이 남아 있다. 불교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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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전역에 남아 있는 불교 성지들 중 상당수는 기원전 6세기 

석가모니 붓다로부터 직접 전해진 성물들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석가모니 붓다가 직접 방문했던 곳이라는 전승을 가진 곳도 

많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곳으로 알려진 세 곳의 성지가 현대 

미얀마의 3대 불교 성지이다.

현대 미얀마의 3대 불교 성지는 양곤의 쉐다곤 사원(Shwedagon 

Pagoda Complex),1) 몬(Mon)주 짜익토(Kyaikto)의 짜익티요(Kyaik 

Hti Yo) 황금바위(the Golden Rock) 사원, 그리고 만달레이

(Mandalay)의 마하무니(Mahamuni) 사원을 말한다(Stadtner 2011: 

18). 이 3대 불교 성지의 대표적 성물은 모두 석가모니 붓다로부터 

직접 전래된 것이라고 전승되고 있는데, 쉐다곤 사원과 짜익티요 황

금바위 사원의 성물은 붓다의 사리(舍利, sarira)이고, 마하무니 사원

의 성물은 붓다 재세시에 만들어졌다는 불상이다. 이때, 사리는 탑 

안에 모셔진 상태로 전래되어 오기 때문에, 사리가 모셔진 탑 자체가 

성물로 인식되는 성물 개념의 확장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미국의 유명한 미얀마 불교문화사학자 도날드 스타트너(Donald 

M. Stadtner)는 이 성지들에 내려오는 전승들이 역사적 사실이리가

보다는 후대의 각색이며, 이 세 성지 모두 붓다 재세시의 유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여러 번 지적하였다. 스타트너의 연구는 미

얀마 3대 불교 성지의 역사성과 성지로서의 진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였다. 그에 의하면, 이 세 성지는 미얀마 역사 발전 과정에

1) 미얀마에서 불교 사원에 해당하는 말은 “파야(paya)”가 가장 일반적이며, 탑(塔)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파고다(pagoda)”, “제디(Zedi, Cedi)”, “파토(pahto)” 등으로 불린
다. 파고다와 제디는 건축물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파토는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 
그외에도 승려의 거주공간인 승원(僧院)을 뜻하는 “짜웅(Kyaung)”과 석굴사원 형식
에 해당하는 “우민(umin)”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강희정 2019). 여기에서는 한국 
불교건축물의 명칭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원(temple)으로 통칭하거나 필
요에 따라 미얀마어 표기를 병용한다. 현재 미얀마어의 한글 표기 방식은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부산박물관(2019)에서 개최한 특별전 도록의 표기 방식을 
따라서 절충식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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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세 이후에 형성된 비교적 현대적인 성지이다(Stadtner 2008; 

Stadtner 2011). 그가 미얀마 3대 불교 성지의 역사성과 진정성에 대

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얀마의 3대 불

교 성지는 미얀마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도들에게까지 매우 중요한 

종교적 순례지로 여겨지고 있다. 2020년 전세계적 코로나 팬더믹 사

태와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지금은 전면 중단되기는 했

지만,2) 2020년 초까지 한국에서도 미얀마 불교 성지 순례 관광은 

한동안 성행했으며 관련 책자도 다수 발간되었다.3) 그렇지만 지금까

지 국내에서는 미얀마 3대 불교 성지의 역사성과 진정성에 대한 검

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 성지들이 가진 문화적 전

통성의 의미에 대해서도 거의 논의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미얀마의 3대 불교 성지는 사실 각 성지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 

자체의 역사적 진정성보다는 현대 미얀마 불교도들의 신앙적 차원

에서 형성된 종교적 진정성에 의미를 두어야하는 곳들이다. 이 성지

들은 미얀마의 정치사적 변화에 맞추어 형성된 곳으로서, 성지 형성

기의 정치 · 문화사적 변화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성지들은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여러 가지 종교적 기적들, 혹은 불교도

들의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건 등을 통해서,4) 현대 미얀마 불교

도들이 평생 꼭 순례하고 싶은 불교 성지로서의 종교적 진정성을 획

득한 곳들이다. 그러므로 이 성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성과 

2) 코로나 팬더믹 사태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현황에 대해서는 홍문숙
(2021) 및 홍문숙 외(2022) 참조.

3) 한국에서 발간된 미얀마 성지 순례나 여행기 성격의 책은 상당히 많으며, 이 책들에
서는 대부분 미얀마의 3대 성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3대 성지의 진정성
과 역사성에 대한 검토보다는 관광지 소개에 가까워서 아쉬운 점이 많다(김형규 
2005; 서성호 2011; 차장섭 2013; 송강 2015; 서성호 2017).

4) 각 성지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거의 없다. 
다만 각 성지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전승들에 대해서는 스타트너(Stadtner 
2011) 참조. 필자도 미얀마인들에게 3대 불교 성지 순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등의 기복적(祈福的) 자기체험담을 들은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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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진정성과 전통성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중에서 미얀마 불교도들의 종교적 진정성 문제를 다

루기 위해서는 각 성지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종교적 의례들의 특

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미얀마 3대 불교 성지의 진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 

성지들의 역사성과, 그 곳들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의례의 보수적 전

통성을 고찰하겠다. 특별히 미얀마 3대 불교 성지에서는 순례 과정

에서 성물이 모셔진 공간 접근성과 의례에서 젠더(gender)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성이 강한 의례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계승해가고 있다. 미얀마 불교계에서는 지금도 

비구니들이 정식 출가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 불교계와는 달

리 비구니계 자체가 없는 전통을 지니고 있는데(이수창 2008), 이러

한 미얀마 불교의 젠더 차별성이 이러한 불교 성지의 공간 접근성에

도 반영된 것이다. 젠더 차별성은 미얀마 불교 문화의 중요한 보수적 

전통성이자 특징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불교 성지 순례의 

기원과 미얀마 불교에서의 성지 순례 전통에 대해서 살펴본 후, 각 

성지별 역사성과 전통성의 특징에 대해서 고찰하겠다. 미얀마 3대 

불교 성지는 미얀마 불교 문화의 전통성과 보수성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하며 대표적인 문화사적 공간들이다.

Ⅱ. 불교 성지 순례의 기원과 미얀마 불교 문화

불교 문화에서 성지 순례는 석가모니 붓다의 열반 이후부터 시작

되어, 붓다의 생애를 관상(觀相)하기 위한 수행의 방편으로서 중요시

되었다. 팔리어나 한역 경전의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이나 장아

함경(長阿含經)과 같은 경전에서는 붓다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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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난 네 지역을 순례하여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

을 기억함으로써 수행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안양규 

2000; 주경미 2015). 이 네 지역은 보통 불교의 사대성지(四大聖地)

라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불교도의 성지 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이 네 곳 중에서 첫번째는 붓다께서 처음 태어나신 곳, 

즉 불생처(佛生處)인 네팔의 룸비니(Lumbini)이다. 두번째는 붓다께

서 처음으로 득도(得道), 즉 깨달음을 얻으신 곳으로 불초득도처(佛

初得道處)라고 하는 인도의 보드가야(Bodhgaya)로서, 유명한 보리

수가 있는 마하보디 사원(Mahabodhi temple)에 해당한다(그림 1). 세

번째는 붓다께서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리시고 교단을 이룩하신 

곳으로 불전법륜처(佛轉法輪處)로 알려진 인도의 사르나트(Sarnath)

이다.5) 마지막은 붓다께서 열반에 드신 곳으로 불반니원처(佛般泥

洹處)로 알려진 인도의 쿠시나가라(Kushinagara)이다. 이와 같은 불

교의 사대성지를 순례하는 것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한 종교적 기념 행위이자 자기 수행의 방편이었다.6) 이

렇게 여러 초기 경전에서 사대성지를 중심으로 하는 성지 순례를 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불교의 성지 순례는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

된 것으로 보인다.

장아함경과 대반열반경에 의하면, 붓다의 생전에도 붓다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붓다의 열반 이후에는 붓다 대신 사대

성지의 대체 방문이 시작되었다고 하여, 이것을 불교 성지 순례의 

5) 長阿含經 권 4, ｢遊行經｣ 第二後(T1, 1:26a03-08) 및 大般涅槃經 卷 中(T7, 
1:199c01-09) 참조. 이하 T···는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의 수록번호와 
권:쪽 표시임. 법현의 대반열반경을 비롯한 초기 경전에는 사념처(四念處), 혹은 
사대처(四大處) 등의 명칭으로 사대성지가 언급되어 있다(안양규 2000).

6) 불교 성지 순례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종교 의례적 측면에서의 순례 연구, 순례자들
이 남긴 기록에 대한 역사적 고증 연구, 그리고 최근 종교적 관광으로서의 순례 관광
에 대한 연구 등 매우 다양한 장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불교 성지 순례에 대한 
개괄로는 다음 참조. Coleman et al. 1995: 170-195; 안양규 2000; 우혜란 2008; 이주
형 외 2009; Stoddard 2010; Bruntz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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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붓다를 직접 찾아가는 것과, 붓다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간으로서의 성지 형성화 과정은 다소 개념적 

차이가 있다. 대체로 불교 성지 순례가 일반화되기 시작하고 성지 

유적의 복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원전 3세기 아쇼카

(Ashoka)왕 연간 이후로 본다(Huntington 1985). 그렇지만 아쇼카왕 

연간의 순례 관련 자료는 그다지 많이 남아 있지 않고 성지 위치 

비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불교미술사에서는 불전팔상(佛傳八相)이 조형화되는 굽타시대 이

후부터 팔대성지 순례가 보편화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팔대성지

는 사대성지에다가 붓다의 생애 중에서 중요한 네 가지 기적이 일어

났던 상카시야(Sankasya), 쉬라바스티(Sravasti), 바이샬리(Vasaili), 

라즈기르(Rajgir)를 더한 것이다(이주형 1993; 주경미 2009: 142-143; 

주경미 2015: 203-204). 불교가 동아시아로 전래된 이후, 동아시아의 

구법승(求法僧)들은 사대성지와 팔대성지, 그리고 팔대성지에 세워

진 팔대탑(八大塔)을 순례하기 위해서 인도를 방문했던 성지 순례자

들이었다(이주형 외 2009; 주경미 2009; 남동신 2010).

현존하는 불교 성지는 붓다의 생애와 관련된 팔대성지 이외에도 

상당히 많다. 특히 붓다의 생애와 관련된 여러 곳 뿐만 아니라, 붓다

의 유해인 사리, 붓다의 이미지를 조형화한 각종 불상이나 붓다가 

남겼다고 하는 각종 성물들을 봉안한 곳, 그리고 붓다의 제자나 후대

의 고승들과 관련된 지역들, 그리고 신이(神異)나 기적 같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알려진 성스러운 지역 등이 불교 성지로 알려져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5세기 법현(法顯)의 인도 성지 순례 이후부터 

성지 순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불교도들에

게 인도 성지 순례는 붓다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중요한 수행 방식의 

하나로서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와 함께 아시아 전역에는 붓다의 성

물을 옮겨온 곳이나 구법승이나 고승들의 자취가 남은 지역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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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불교 성지로 형성되면서, 성지 순례가 점차 보편화되었다.7)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서도 불교가 상당히 일찍 전해진 지역 중 

하나이다. 미얀마 불교사에서는 미얀마에 불교가 전래된 것이 석가

모니 붓다의 재세시였다고 전하지만, 미얀마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불교 유적들은 대체로 붓다 재세시보다 훨씬 후대인 기원전 2-1세기

경 이후의 유적들이다. 현재 미얀마에서 불교 성지로 알려진 곳들 

중의 대다수는 석가모니 붓다의 재세시에 전해진 성물을 모신 곳이

라는 전승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전승들은 역사적 검증이 어렵다. 미

얀마의 초기 불교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유적

들은 미얀마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쀼(Pyu) 시대의 불교 유적들이

지만, 아직까지 이 유적들의 연대 비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부산

박물관 2019). 미얀마 서부 라카인(Rakhaine) 지역의 단야와디

(Dhanyawadi)와 베살리(Vesali) 지역도 그 역사가 기원전 3천년경까

지 올라가며 붓다가 재세시에 실제로 방문한 곳이라는 전승이 내려

오지만, 최근 발굴조사에 의하면 대체로 대부분 유적들은 기원후 4-5

세기 이후에 형성된 것이다(Hudson 2005; Kyaw 2007). 그러므로 이

러한 지역 전승들을 역사상 실제 일어났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

불교가 아시아 전역으로 전해지면서 형성된 수많은 불교 성지들

은 대부분 불교의 전래와 함께 형성된 것으로, 석가모니 붓다 재세시

의 유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붓다가 실제로 살았던  동인도 지역에

만 한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동인도 지역을 제외한 아시아의 

불교 성지들은 성지 형성 과정에서 신이, 즉 기적을 일으키는 붓다의 

성물이라는 특별한 존재를 통해서 성지로서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7) 현대 한국 불교계에서도 동남아 불교 성지 순례와 성물의 전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정기선 2006), 붓다의 진신사리로 알려진 성물 유통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기도 했다(우혜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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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은 경우가 많다. 신이를 일으키는 붓다의 성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붓다의 열반 후에 남겨진 육신의 잔재인 뼈, 이빨, 머리

카락 등과 같은 진신사리(眞身舍利)들이었다.8) 사리를 비롯한 각종 

성물의 존재가 확인된 곳은 바로 성지로 인정받았으며, 순례자들은 

성지를 방문하여 그 성물을 둘러싼 각종 불교 의례를 거행하면서 종

교적 성스러움을 체험 및 구현하며 성지의 진정성을 인정 및 확산해

8) 사리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는 주경미(2003: 14-21)의 논문 참조. 그외 붓다가 남긴 
각종 성물에 대한 개괄은 스트롱(Strong 2004)의 책 참조.

그림 2. 미얀마 바간 마하보디 사원. 13세

기 창건 건축물.

출처 : 2020년 2월 14일 필자 촬영

그림 1. 인도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과 

현대 순례자들. 19세기 재건 건축물. 

출처 : 2018년 1월 30일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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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갔다.

미얀마에서 상좌부 불교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불교 국가로 발전

한 것은 11세기 바간(Bagan) 왕조 시대이다. 바간 왕조의 왕들은 상

좌부 불교를 후원하면서, 바간 지역에 수많은 불탑과 사원들을 건설

하였다. 미얀마인들이 인도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기 시작한 기록들

도 역시 바간 시대부터 확인되어 주목된다. 특히 바간 시대 미얀마 

불교도들은 인도의 팔대성지 중에서도 특히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을 매우 특별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바간에는 인도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을 모방한 사원이 건립되기도 하였다(그림 2).

바간 시대에 이루어진 인도 마하보디 사원의 순례는 11세기 말 

짠시따(Kyanzittha, 1084-1114 재위) 왕 때에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바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사원 중 하나인 아난다

(Ananda) 사원을 건립한 짠시따 왕은 11세기 말 인도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에 사람을 보내어 그 사원을 중수했다(Luce 1969: 

62-63; 주경미 2020). 당시 미얀마인들의 인도 성지 순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인도 보드가야에서도 바

간 시대 미얀마인들의 흔적이 확인되기는 했다(Brown 1988; 강희정 

2005). 현재 바간에 남아 있는 마하보디 사원은 바간 왕궁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1215년 바간 왕조의 제야떼잉카(Zeyatheinka, 1211- 

1234 재위) 왕이 창건하였다(그림 2; 주경미 2015). 13세기 전반 바

간에 세워진 마하보디 사원은 바간 시대의 불교도들이 왕실의 후원

을 받아 실제로 인도 성지 순례를 행하고, 그 성지의 형상을 그대로 

고국인 바간으로 옮겨와서 재현하고자 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인도 불교 성지들이 이슬람교도들의 침입으로 대부분 

심하게 훼손되었던 탓이었는지, 13세기 이후 미얀마인들의 인도 불

교 성지 순례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미얀마 왕실의 인도 보드가

야의 불교 성지 순례와 사원 중수는 19세기 영국 식민지시대에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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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루어지면서, 인도 보드가야 사원의 현대적 재건에 큰 영향을 

미쳤다(Geary 2017).

인도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고 성지의 성물을 고향으로 가져오거

나, 혹은 성지의 조형물을 모방한 조형물을 고향에서 새로 만드는 

행위는 미얀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시아 불교 순례자들이 했던 

행위이다(Guy 1991; 주경미 2008). 특히 11-13세기는 인도 불교가 

이슬람교의 침입으로 급격하게 쇠퇴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바간 왕

조의 불교도들은 붓다로부터 내려오는 자신들의 불교적 전통을 엄

격하게 지키고 보존하려는 의지가 특별히 강했다. 그 결과 바간에서

는 인도 불교와는 상당히 다른 독특한 상좌부 불교 중심의 문화 전통

을 형성하였다.

미얀마 땅에 인도의 불교 유적지나 조형물이 그대로 모방 및 재현

되었던 예로는 바간의 마하보디 사원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다른 지

역의 성지나 성물을 미얀마에 전래해오거나, 그것을 미얀마 땅에 새

로 재현하여 만드는 행위는 바간 시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미얀

마 불교도들의 성지 순례 대상지는 인도뿐만 아니라, 상좌부 불교의 

중심지인 스리랑카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특히 14-15세기 이후 미얀

마 불교계는 스리랑카 불교 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스리랑카의 불교 의례나 성물의 전래 및 스리랑카의 조형물의 모방 

현상이 미얀마 불교계에 나타났다.9) 미얀마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

는 대부분의 불교 성지 순례와 조형물의 모방 사례들은 왕실의 후원

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일반인보다는 

승려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 미얀마에서는 자국 내의 불교 성지 순례가 매우 보편화되어 

9) 대표적인 예로는 바고의 깔랴니시마(Kalyani Sima)와 사가잉(Sagaing)의 까웅무도
(Kaunghmudaw) 파고다 등이 있다. 다만 현존하는 건축물들은 창건 이후 꾸준히 재
건된 모습이므로, 창건 당시의 원형을 비교하기는 다소 어렵다. 이러한 예들에 대해
서는 추후 별도의 연구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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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승려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 순례자들이 불교 성지들을 일

상적으로, 혹은 매우 특별하게 순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교 

성지 순례는 미얀마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불교 성지 순례 전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인

할 수 있지만, 현대 미얀마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지들을 일상 생활 속에서 자주 순례하면서 성지 순

례를 일상화하고 있으며, 미얀마인들의 일상 생활 자체가 불교 사원

이나 성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

다. 이러한 일상적 불교 성지와 사원 순례 생활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기원이 있는 경우나, 일생의 소원으로 순례하고자 할 때에 손꼽는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성지들이 바로 3대 성지이다.

최근 미얀마에서는 인레(Inle) 호수 근처의 파웅도(Phaung Daw 

Oo) 사원을 추가하여 미얀마의 4대 불교 성지라고 하기도 하고, 유

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간 유적도 불교 성지라고 하여, 

5대 불교성지라고도 한다. 그렇지만 파웅도 사원의 경우에는 성물로 

알려진 작은 돌탑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란이 많으며, 바간 유적의 

경우에는 고대 도성 유적으로서 2천여기가 넘는 불교 사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현대 미얀마인들에게 3대 불교 성지로 알려진 세 곳을 중심으로만 

살펴보겠다.

미얀마의 3대 성지는 석가모니 재세시에 전래된 특별한 성물이 있

는 성지라는 점이 공통된 특징이며, 그 특별한 성물의 영험함에 힘입

어 특별히 “영험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영험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서 영험한 곳이라는 것은 기도해서 바라는 바를 이루어 

내는 힘을 가진 곳이라는 뜻으로, 다소 기복(祈福) 신앙적 요소가 강

한 성지라는 점이 주목된다. 미얀마 불교도들의 3대 성지 순례는 개

인이나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단체 관광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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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내국인의 성지 순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유명 관

광지들과 목적지 자체는 같더라도, 순례 목적과 순례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성지에서 거행되는 불교 의례도 미얀마식과 다른 

나라의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성지 순례에서는 미얀마 

전통 방식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Michalon 2018). 다

음으로는 각 성지별로, 성지로서의 역사성과 진정성 및 전통성에 대

해서 각각 고찰하겠다.

Ⅲ. 쉐다곤 사원

양곤 시내의 싱구타라(Singuttara) 언덕에 자리잡은 쉐다곤 사원은 

석가모니 붓다의 불사리(佛舍利, Buddha’s relic) 중에서도 머리카락

에 해당하는 불발사리(佛髮舍利, Buddha’s Hair Relic)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불사리가 모셔진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쉐다곤 사원에

는 붓다의 불사리를 모신 황금빛의 거대한 불탑(佛塔, pagoda)이 중

앙에 자리하고 있으며(그림 3), 그 주위에 각종 불상과 정령의 일종

인 “낫(nat)”의 상을 모신 작은 사당들이 다수 있다(그림 4). 사원 내

에 보리수와 범종, 작은 공양소탑 등이 다수 흩어져 있으며 사원 중

앙으로 가는 사방의 문과 계단이 배치되어 있다(Moore et al. 1999; 

Ma 2007; Stadtner 2011; 김소영 외 2016). 사원 경내에는 불교 사원 

박물관(Temple Museum)이 건립되어 있는데, 이 박물관은 쉐다곤 사

원의 역사와 공양품으로 봉헌된 진귀한 유물들을 봉안한 곳으로 흥

미롭다. 이 박물관은 일반적인 박물관과는 달리, 공양 의례를 직접 

거행할 수 있는 의례 공간으로서도 활용되기 때문에 다소 독특한 성

격을 가진 곳이다(Fraser-Lu et al. 2015).

성지로서의 쉐다곤 사원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이해할 때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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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사원 한쪽에 있는 15세기의 비석 3점이다. 이 비석들은 

1880년에 이 사원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15세기 후반 몬(Mon)족

이 세운 한타와디(Hanthawady) 왕조의 담마제디(Dhammazedi) 왕 

연간에 세워진 것이다. 이 비문에 의하면, 석가모니 붓다께서 보드가

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7주간 선정을 마치셨을 때에, 여기를 

지나가던 두 명의 상인 형제가 붓다께 처음으로 음식을 공양하고 가

르침을 받아서 불교에 귀의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 두 

명의 형제는 붓다로부터 머리카락, 즉 불발사리 8개를 받아서 고향

으로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6개가 이 쉐다곤 불탑 안에 모셔져 있다

는 내용이 이 비석에 기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명의 

그림 4. 낫 사당에서 기도드리는 미얀마 

불교도. 미얀마 양곤 쉐다곤 사원.
출처 : 2015년 12월 11일 필자 촬영

그림 3. 쉐다곤 불탑. 미얀마 양곤

쉐다곤 사원.

출처 : 2014년 2월 19일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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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형제의 이름은 타푸사(Tapussa)와 발리카(Bhalika)라고 전하는

데, 이 비문에서는 이들의 고향이 양곤 인근이었다고 한다. 또한 이 

비문에서는 담마제디 왕의 장모인 신소부(Shin Sawbu) 여왕이 1436

년부터 이 불탑을 보수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 담마제디 왕 연간에 

보수 공사를 끝냈다고 전한다(Stadtner 2011; 주경미 2019: 242).

이 비석들의 기록으로 볼 때, 쉐다곤 사원은 15세기 중반 한타와디 

왕조 때에 재건된 것이며, 이는 3대 불교 성지 중에서 가장 확실한 

문헌 자료를 가진 곳으로서 의의가 있다. 다만 비석의 내용으로 볼 

때, 한타와디 왕조 이전의 역사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고 설화적 

요소를 기록한 부분이 많다. 이 사원을 재건한 신소부 여왕과 담마제

디 왕은 독실한 불교도였으며, 스리랑카 불교를 받아들여 미얀마의 

불교를 개혁했던 인물들이다. 이 비문은 한타와디 왕조가 붓다의 사

리를 발견하고 재건함으로써 붓다로부터 정당한 권위를 받았다는 

불교적 제왕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부의 역사적 사실과 왕실의 선

전을 위한 허구의 전승이 혼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주경미 

2019). 특히 붓다의 불발사리 및 두 명의 상인과 관련된 전승은 스리

랑카 불교 전승에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10) 그

러므로, 쉐다곤 사원은 15세기 중반경 남부지역 몬족의 한타와디 왕

조 담마제디 왕의 등장과 함께 미얀마 역사 속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새로운 불교 성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Aung-Thwin 2005).

붓다의 불발사리에 대한 전승과 믿음은 15세기 이후 쉐다곤 사원

의 중창과 함께 미얀마 불교에서 매우 크게 발전하였다(Schober 

2001). 쉐다곤 사원은 16세기 이후에도 몬족의 전통에서 중요한 불

10) 불교 경전에서는 붓다의 정각과 7주 선정이 끝난 후에 만난 두 명의 상인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전하는데, 이 상인들의 고향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며 단정하기 어렵다. 어떤 전승에서는 이들의 고향이 간다라 지역이었다고도 
하며, 어떤 전승에서는 스리랑카나 미얀마라고 한다. 불교학계에서는 간다라,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발흐 지역이 그 두 상인의 고향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라노프(Granoff 2005) 및 알론(Allon 2009)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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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성지로 여겨졌다. 미얀마 꼰바웅(Konbaung) 왕조의 알라웅파야

(Alaungpaya, 1752-1760 재위) 왕은 18세기 중반 남하하여 몬족의 

땅을 점령한 후, 쉐다곤 사원을 중창했다. 이후 1774년 신뷰신

(Sinpyushin) 왕은 쉐다곤 탑의 맨 꼭대기를 장식한 티(hti)라고 부르

는 상륜부를 원래의 몬족 양식 대신 버마족 양식으로 바꾸어 버마화

시켰다(Edwards 2006: 200). 이는 쉐다곤 사원의 소유와 공양이 통일 

왕조로서의 꼰바웅 왕조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잊혀졌던 쉐다곤 사원의 성지로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된 것은 영국 식민지시대이다. 19세기 전반 영

국과 미얀마의 전쟁이 시작되고 남부 지역을 영국이 통치하기 시작

했을 때, 영국군은 쉐다곤 사원이 있는 싱구타라 언덕을 군사 요새로 

삼았다. 한동안 영국군에 의해서 점령되어 황폐화되었던 쉐다곤 사

원은 19세기 말부터 다시 종교적 공간으로 복원되기 시작했다. 20세

기 초반에는 쉐다곤 탑의 표면을 황금으로 덮기 위한 모금이 시작되

었으며, 영국 왕실에서도 이 모금에 금을 보냈다고 한다(Edwards 

2006). 그러나 1852년 이후부터 오랫동안 영국군이 쉐다곤 사원을 

점유하면서 이 성지가 군사적 공간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점은 영

국 식민지시대의 미얀마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영국인들이 신발을 신고 쉐다곤 사원을 다니게 된 것은 미얀마 

불교도들에게 극심한 종교적 모욕과 심리적 고통의 감정을 불러일

으켰다. 1919년 영국 식민지 정부는 사원 내에서 신발착용 금지 조

치를 수용하기는 했지만, 쉐다곤 사원의 성지 훼손 문제를 계기로 

미얀마 불교도들의 영국 식민지 정부에 대한 반감은 계속 커져갔다. 

1920년대 상좌부 불교 승려들은 민족주의 운동에 적극 가담하면서 

쉐다곤 사원에서 시위와 집회를 이어갔으며, 이와 함께 쉐다곤 사원

은 영국 식민지시대의 민족주의 운동과 학생 시위 집회의 중심 공간

이 되었다(Moore et al. 1999; Edwards 2006; Seekins 2013;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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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a; 김지혜 2020b).

현재의 쉐다곤 사원은 20세기 이후 복원된 공간이다. 붓다의 불사

리가 모셔진 중앙의 황금색 불탑, 즉 주탑(主塔)은 계속 확장되고 있

으며, 지금도 수많은 불교도들이 끊임없이 주탑에 금박을 붙이고 있

다. 성물에 금박을 붙이는 공양의례는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불교도들의 독특한 공양의례인데, 미얀마에서는 성스러운 곳에 얇은 

금박을 붙이는 의례가 매우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행해진다. 흥미

로운 점은 주탑에 금박을 직접 붙이는 공양 의례는 남성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은 주탑 주위를 다닐 수는 있어도, 신성한 공간

으로 여겨지는 주탑 안쪽 공간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쉐다곤 

사원의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은 시간에 주탑 안쪽 공간으로 사람

이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탑 내부로 들어가

지 못한다는 것을 일반 관광객들이 쉽게 인식하지는 못할 뿐이다.

가장 성스러운 성물이 모셔진 가장 신성한 공간에 여성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미얀마 불교 문화의 독특하고 오래된 전통이다. 불교 

사원내에서 “가장 성스러운 공간의 여성 진입금지”라는 성차별 현상

이 나타나는 것은 미얀마의 상좌부 불교에서 여성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으며, 공식적인 비구니 승가 제도가 없다는 점과 깊은 관계가 

있다(이수창 2008; 윤종갑 2010). 물론 미얀마 불교에서도 “틸라신

(thilá-shin)”이라고 불리는 여성 출가자 공동체가 있으며 이들의 종

교적 활동이 사원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여성 출가 공동체는 성과 속의 경계에 있는 존재로서 여

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Kawanami 1990; Kawanami 2013; Tsomo 

2020). 그러므로 미얀마 불교 교단 내에 존재하는 젠더 차별성의 전

통은 불교 성지 순례에 있어서의 공간 배치와 의례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미얀마 관광국의 외국인 관광 확대 정책이 

시행된 이후부터는11) 이러한 성지내 여성 진입 금지의 전통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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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곳이 많이 사라지긴 했다. 그러나 아직도 쉐다곤 사원을 비롯한 

3대 성지는 모두 젠더적 공간 분리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어서, 

성지 내의 여성과 남성의 공간 분리 현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쉐다곤 사원의 경우에는 중앙의 주탑 안쪽 공간을 제외한 다른 공

간에서는 남녀의 공간 구별이 별로 없다. 주탑 사방에는 각각 불상을 

모신 사당이 마련되어 있는데, 동쪽에는 구류손불, 남쪽에는 구나함

모니불, 서쪽에는 가섭불, 북쪽에는 석가모니불이 봉안되어 있다. 그 

주변에는 요일별 불상과 탑이 모셔져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부속 

건물들이 있다. 이 부속 건물들 중 상당수는 미얀마 불교에서 수호신

으로 여기는 다양한 정령신, 즉 낫을 모신 사당들인데, 이러한 낫 

사당 안에는 매우 사실적으로 만들어진 마네킹처럼 생긴 신상이 세

워져 있어서 다소 기괴한 느낌이 든다. 낫 신앙은 미얀마 불교의 세

속적 측면을 보여주는 독특한 토속 신앙인데(김성원 2005; 정기선 

2019), 쉐다곤 사원 내에도 따자민(Thagya-min, 제석천)이나 보보지

와 같은 낫들을 모신 사당들에서 경건하게 기도와 공양을 드리는 불

교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그림 4). 범종을 봉안한 종각과 각종 

건물들은 일반 신도들이  지나다니면서 꾸준히 공양 의례를 올리는 

공간이다. 공양 의례의 대부분은 꽃과 쌀과 음식을 공양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심이며, 간혹 특별한 상에 금박을 붙이거나, 요일 불

상들에 물을 끼얹는 공양 의례를 거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늘에 앉아

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음식을 나누어 먹는 행위도 공양 의례의 일부이다.

현재 양곤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은 대부분 쉐다곤 사원을 유

명 관광지로 인식하여 방문한다. 사방의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 미

11) 영국 식민지시대 이후 2020년까지의 미얀마의 외국인 관광과 성지 순례는 대체로 
2012년 개방정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한국인을 비롯한 외
국인 관광객의 3대 성지 순례가 늘어난 것도 대체로 2012년 이후의 일이다. 미얀마
의 외국인 관광 정책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크라스(Kraas et al. 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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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마 불교도들과는 달리, 외국인 관광객은 대부분 서쪽에 마련된 관

광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사원 위로 올라간다. 이때, 외국인들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복장에 대한 주의를 받게 된다. 우선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올라가야 하며, 소매없는 옷이나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므로 긴 숄이나 치마를 빌려서 입고 올라가야 

한다. 불교 사원 내부에서 맨발로 다니는 전통은 상좌부 불교 문화권

에서는 보편적인 의례로서, 스리랑카와 미얀마, 태국 등에서 아직도 

지켜지고 있다. 특히 미얀마의 불교 사원은 모두 맨발로 들어가야 

한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반 영국인들이 쉐다곤 사원 내에 신발

을 신고 들어갔던 것이 미얀마 사회에서 매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

기 때문에, 1919년부터 미얀마에 있던 영국 식민지 정부는 사원 내

의 신발 착용 금지를 수용하게 되었다(Seekins 2013; 김지혜 2020b). 

영국 식민지시대에 강화된 이 문화적 전통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으

며, 외국인 관광객의 사원 입장시 복장에 대한 주의 사항은 쉐다곤 

사원 이외의 다른 불교 사원들에서도 엄격하게 지켜지는 편이다.

쉐다곤 사원을 불교 성지 순례로 방문하는 사람들은 미얀마인 뿐

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에서 온다. 특히 태국에서 온 불교도 관광객들

의 비중이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쉐다곤 사원에서는 의례의 

행위 참가 여부에 따라서 성지 순례자와 관광객의 성격이 구별이 되

기도 하지만, 관광객 중에도 미얀마 불교도들의 일상 의례에 쉽게 

참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성지 순례자와 관광객의 구별은 사실 

모호하다. 다만 미얀마인들은 꽃과 향, 과일 등의 각종 공양물을 바

치고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고, 탑돌이를 하는 등, 종교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과 함께, 낫 사당에서 열심히 기도를 드린다

는 점이 독특하다. 또한 미얀마인들은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와서 사원의 휴식 공간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거나 잠을 자는 

등 일상 생활의 연장을 사원 공간에서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다. 



112  동남아시아연구 32권 3호

태국이나 한국, 일본 등에서 온 외국인 단체 성지 순례자들은 불교 

경문을 외우고 나름대로의 의식을 거행하거나 다같이 탑돌이를 하

는 등 각자의 문화적 전통을 따라서 다양한 종교 의례를 행하기 때문

에, 현재 쉐다곤 사원 안에서 거행되는 불교 의례는 국제적이고도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양곤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미얀마 최대 최고의 불교 성지

인 쉐다곤 사원은 미얀마 전국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과 전세계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 언제나 사람이 많고 시끄

럽고 복잡하다. 사찰의 참선 수행을 중요시하는 불교 문화를 가진 

한국이나 일본 불교도들의 관점에서는 “불교 성지”라는 곳이 갖추어

야할 가장 중요한 미덕이 고요함과 정결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쉐다곤 사원에서는 이러한 미덕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는 쉐다곤 

사원이 양곤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에 매우 자연스럽게 중요한 공간

으로 자리잡고 있으면서 언제나 사람이 많고 활발하게 살아있는 성

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란함과 활발함으로 구현되는 생생함이라

는 성격은 바로 살아 있는 미얀마 불교를 반영한 대표 성지로서 쉐다

곤 사원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진정성을 드러내는 독특한 특징이다.

Ⅳ. 짜익티요 사원

몬주에 있는 짜익티요 사원은 양곤에서 바고를 지나 차로 약 4-5

시간 이상 달려가야만 도착한다. 이 사원은 해발 1102미터인 짜익토 

산 정상에 있어서, 옛날에는 모두 걸어서 산 위까지 올라가야만 했

다. 지금도 산 아래부터 걸어 올라가는 진지한 순례자들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산 아래 입구에서 사원이 운행하는 트럭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 개통한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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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도 있다. 이 사원은 양곤에

서 당일로 다녀오기에는 도로 

교통 상황이 나쁘고 제법 거리

가 멀지만, 숙박 및 편의시설의 

상태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아

직까지는 외국인 순례자들이나 

관광객이 다소 방문하기 어려

운 지역이다.

이 사원은 산 꼭대기 한쪽 절

벽에 서 있는 황금색 바위 아래

에 석가모니 붓다의 불발사리

가 모셔진 곳으로 유명하다(그

림 5). 황금바위로 불리는 이 바

위 자체가 이 성지의 진정성을 

대표하는 성물이다. 이 바위는 

높이 8m, 둘레 24m, 무게 

611.45톤의 거대한 화강암 바

위로서, 현지 전승에 의하면 그 

바위 아래에 붓다의 불발사리와 불치사리(佛齒舍利, Buddha's Tooth 

Relic)가 모셔져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구전으로 내려오는 현지 전승

과 근현대기에 사원에서 그 전승들을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전해지

는 불사리의 전래 과정에 대해서는 전승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고 

그 기록들의 진정성도 불확실해서, 성지의 역사성과 진정성에 대해

서는 논란이 많다(Stadtner 2008; Stadtner 2011).

짜익티요 사원의 황금바위에 봉안된 붓다의 불발사리 관련 전승

은 쉐다곤 사원에 전해지는 불발사리 전래 기록이 다소 변형된 것이

다. 전승의 내용은 대체로 석가모니 붓다께서 생전에 몬주의 타톤

그림 5. 황금바위. 미얀마 몬주 짜익토 산 짜

익티요 사원.

출처 : 2015년 12월 18일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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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on) 왕국에 와서 6명의 수도승에게 각각 머리카락 하나씩을 주

셔서, 모두 6개의 불발사리가 미얀마 남부지역에 전해졌는데, 그 중

에서 세 개의 불발사리가 따자민의 도움으로 황금바위 아래에 봉안

되었다고 한다(Stadtner 2008). 붓다께서 몬족의 땅을 직접 방문했다

고 하는 전승은 역시 한타와디 왕조의 담마제디 왕 연간의 기록에서 

처음 나타난다. 

현재 바고(Bago)에 있는 깔랴니(Kalyani) 비석은 1476년부터 1479

년에 담마제디 왕의 발원으로 만든 비석으로, 현재는 파손된 상태의 

10여개의 석판으로 남아 있다. 이 비석에는 미얀마 불교 전래와 관련

된 전승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두 가지 이야기가 짜익

티요 사원의 사리와 관련된 것이다(Taw 1892; Stadtner 1991). 그에 

의하면, 붓다께서 생전에 제자 가밤파티(Gavampati)의 초청으로 가

밤파티의 고향인 미얀마 남부의 타톤 왕국을 방문하셨다. 붓다는 그

곳에서 6명의 수행자를 만나서 각자에게 불발사리, 즉 머리카락을 

한 개씩 나누어주셨으며, 붓다의 입멸 이후에는 가밤파티가 고향으

로 돌아와서 타톤의 왕에게 붓다의 불치사리를 전했다고 한다(주경

미 2019: 243). 그렇지만, 깔랴니 비석에는 짜익티요 사원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며 몬족의 타톤 왕국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깔랴

니 비석의 기록은 쉐다곤 사원과 마찬가지로 몬족의 한타와디 왕조

가 가지고 있던 불교적 제왕 사상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술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짜익티요 사원이 깔랴니 비석의 전승을 차용하여 붓

다의 불발사리와 불치사리를 봉안한 황금바위로서 자리매김하는 것

은 훨씬 더 후대인 근세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짜익티요 사원의 전승은 여러 가지 변형이 있어서, 3명의 수행자

가 불발을 2개씩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불발들이 각각 여러 

가지 인연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고도 한다. 이중 어떤 

저승이 정확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며, 일부 전승은 이 지역의 고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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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 신앙과 연결되기도 한다. 짜익

티요 사원에는 여러 곳의 낫 사당

이 세워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

일 중요한 낫 사당은 입구 양쪽에 

세워진 낫 쉐난찐(Shwe Nan 

Kyin)의 사당이다(그림 6). 쉐난

찐은 알에서 태어난 나가(naga) 

공주로서, 나중에 타톤 왕국의 왕

비가 되었다가 비극적으로 죽은 

여성이다. 쉐난찐과 황금바위와

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명확하

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녀가 

죽은 후에 이 곳의 낫이 되었다는 

것이 이 지역의 전통 신앙이다. 

어떤 전승에서는 몬족과 결혼한 

쉐난찐의 여동생이 카렌(Karen)족과 결혼했다고 하여 쉐난찐과 카렌

족과의 인척 관계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짜익티요의 낫 

쉐난찐 사당에는 쉐난찐 가족들 중에 카렌족 복식의 인물들이 다수 

표현되어 있다. 스타트너에 의하면, 쉐난찐과 카렌족이 연결된 복잡

하고 기이한 짜익티요의 전승들은 대부분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

에 형성된 현대적 전승이라고 한다(Stadtner 2008; Stadtner 2011).

현재의 황금바위는 사람들이 화강암 자연 바위 표면에 금박을 붙

이면서 형성된 것으로, 역시 미얀마 불교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양 

의례인 금박 붙이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쉐다곤 사원의 주탑

과 마찬가지로, 이 황금바위에 금박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역시 남성

들뿐이다. 이 바위가 서 있는 절벽 윗부분 공간은 성지 내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다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격리된 공간이다. 

그림 6. 낫 쉐난찐 사당에서 공양을 올리

는 미얀마 불교도. 짜익티요 사원 경내. 

출처 : 2015년 12월 18일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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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공간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금박을 붙이는 공양 

의례를 드리는 남성 불교도뿐이다. 여성은 그 공간으로 절대로 들어 

갈 수 없으므로, 여성 불교도들은 순례를 와서도 황금바위 절벽 아래 

공간이나, 아니면 황금바위가 보이는 산 능선쪽에서만 바라볼 수 있

다. 바위에 금박을 붙이고 싶은 여성은 동행한 남성, 혹은 사원의 

승려들을 통해서 대리로만 공양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성별에 따라 

성지 내의 공간이 구분되고 직접 거행할 수 있는 의례가 달라지는 

것은 미얀마 불교 문화의 젠더 차별성 전통에 의거한 것이다.

성지의 가장 성스러운 공간에 들어갈 수 없는 여성들은 당연히 성

지의 의례에서 주변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지에서 주변

화된 여성 순례자들이 적극적으로 찾는 독특한 공간이 바로 낫 사당

이다. 특히 비극적인 생애를 살았던 쉐난찐 왕비를 모신 낫 사당이 

대표적인 예이다(그림 6). 낫 쉐난찐 사당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참배

하는 곳으로, 여성들은 낫 상에 직접 돈과 공물을 바치며 기도를 올

리기도 하고, 그곳의 승려들에게 점을 치거나 부적을 받는 기복적 

의례를 거행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렇게 성지의 낫 사당에서 일어나

는 여성 순례자들의 기복적 의례 행위의 근본적 원인이 바로 성지 

공간의 젠더 차별성 전통에 있다고 생각한다. 성지 내의 공간 분리와 

의례 차별화와 같은 젠더 차별성 전통은 미얀마 상좌부 불교의 전통

성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전근대적 사회 

전통의 대책없는 계승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아쉽게도 미얀마 현

지 불교도들 사이에서는 남녀 모두 이러한 전통을 지켜야한다는 생

각이 강하고, 미얀마의 현실적 불교 제도적 측면에서 유지되고 있는 

전통적인 젠더 차별화 경향은 향후 미얀마 불교도와 사회에서 자체

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이에 대한 비판을 

여기에서 더 진전시키지는 않으려 한다.

잠시 방문하는 외국인 순례객들과는 달리, 미얀마인들은 짜익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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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을 평생 꼭 한번 이상 순례하고자 하는 가장 유명한 성지로 인식

한다. 그래서 일생에 한번 마음먹고 순례를 온 미얀마 불교도들은 

사원 경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며칠씩 지내는 경우가 많다. 사원 

경내에는 이렇게 며칠씩 기도드리며 순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

련된 텐트 같은 공간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고, 아기를 포함한 가

족들이 함께 순례 여행을 와서, 다같이 먹고 자고 기도하며 지내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음식과 물건을 파는 상점과 사람들이 

사원 내에 매우 많다. 또한 사원 내의 수많은 낫 사원에서는 시끄럽

고 큰 소리로 주문이나 기도를 드리며 공양을 올리는 사람이 많아서, 

실제 사원 내의 분위기는 시끄러운 시장에 가깝다.

미얀마 불교도들은 이 곳을 평생 세 번 순례하면 건강과 부유함, 

그리고 행복이 모두 온다고 믿는다. 여기를 순례한 이후 갖가지 기적

을 얻었다는 영험담들이 민간에 널리 퍼져 있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

람들이 이 곳을 순례하러 온다. 이러한 일반 순례자들의 영험담 경험 

확산과 믿음이 바로 짜익티요 사원이 성지로서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진정성의 근원이 된다. 짜익티요 사원의 공간과 의례에서의 젠더 차

별성 전통과 지역 전통이 강한 독특한 낫 신앙 및 공양의례 등은 

미얀마 불교도들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살아 있는 불교 성지 문화의 

일부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불교도들에게는 이 공간의 독특하고 

이질적인 불교 문화와 전통 자체가 비불교적이고 기복신앙의 일환

이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지가 국제적 불교 성지로 성장

하기 어려운 한계점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짜익티요 사원이 국제적 불교 성지로 성장하기 어려운 또 다른 어

려움은 교통 편의성 및 접근성의 위험도가 높다는 점이다. 필자도 

역시 짜익티요 사원의 성지 순례 과정에서 산 아래에서 정상으로 올

라가는 교통 안전의 문제를 직접 겪은 바 있다. 경사가 급하고 꼬불

꼬불한 산길은 매우 위험한데, 거기에 올라가는 차편은 정원이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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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은 오픈 트럭을 타고가

야만 했다. 천정과 좌석 없이 

사람들이 가득 매달려 타는 이 

트럭은 교통사고를 상당히 많

이 일으켜서(그림 7), 탑승자 

전원 사망과 같은 교통 사고가 

여러 번 일어났다.

미얀마에서는 짜익티요 성

지 순례 과정에서의 교통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케이

블카를 설치하였다. 2015년 한

국의 스카이 인터네셔널사가 

미얀마 아시아 인터네셔널 피

셔리즈사와 합작하여, 짜익티

요 사원으로 올라가는 케이블

카 사업을 시작했다(김경삼 

2015). 이 케이블카는 미얀마 불교 성지 및 관광지에 최초로 설치되

는 관광용 케이블카로서 주목받았으며, 2017년 말 완공되었다. 2018

년 한국 기업이 공사비 체불로 피소되기는 했으나(이준성 2018), 케

이블카 운행은 그 즈음부터 시작되었다(Han 2017). 다만, 1회 탑승에 

10불 정도로 책정이 된 케이블카 탑승 비용은 현지 물가에 비해 상당

히 비싸고, 도착 지점과 사원 성소까지의 거리 문제 등이 있기 때문

에 내국인 순례자들은 아직도 케이블카보다는 기존의 트럭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2020년 전세계적 코로나 팬더믹 이후 한동안

은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교통 안전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러한 위험을 이겨내고 

이루는 성지 순례의 성취감 때문인지, 지금도 미얀마 불교도들은 이 

그림 7. 짜익티요 사원으로 올라가는 트럭들.

출처 : 2016년 12월 18일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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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을 평생 꼭 가보고 싶은 위대한 성지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짜익티요 성지 순례에 나서고 있다. 향후 좀 더 나

은 교통 및 안전 관리 방안의 개선을 통해서 짜익티요 성지의 문화적 

전통이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V. 마하무니 사원

미얀마 왕조시대의 마지막 수도였던 만달레이에 있는 마하무니 

사원은 유명한 “마하무니 불상(Mahamuni Buddha)”을 모신 곳이다. 

마하무니 불상은 원래 미얀마 서부 라카인 지역의 므라욱우

(Mrauk-U)에 있던 마하무니 사원에 모셔져 있던 것으로, 보관불(寶

冠佛) 형식의 항마촉지인 불좌상이다. 

이 불상이 라카인 지역에서 현재의 만달레이 사원으로 옮겨진 것

은 18세기 후반 꼰바웅 왕조의 보도파야 왕이 라카인 왕국을 정벌한 

이후이다. 보도파야 왕은 1784년 불교의 번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라카인 왕국을 침략하였으며, 그때까지 독자적인 역사를 지닌 왕국

이었던 라카인 왕국은 1785년 패망하여 꼰바웅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보도파야 왕은 라카인 왕국과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서 라카인 왕실의 상징이었던 마하무니 불상을 수도 아마라푸라로 

옮겨와서 새로 사원을 건립하고 봉안하였다(주경미 2019: 246). 즉 

이 불상은 꼰바웅 왕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승전비의 성격을 가

진 불상이다. 이 불상은 한타와디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던 쉐다곤 

사원의 불사리와 마찬가지로, 미얀마 만달레이 왕조의 불교적 제왕 

사상을 드러내는 정치적 성격의 성물이자 동시에 만달레이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성지의 핵심 성물이다.

버마족과는 완전히 언어와 풍습이 다른 라카인 왕국은 18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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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칸 왕국, 혹은 므라욱우 왕국이라고도 불렸으며, 일찍부터 포르

투갈 상인들을 비롯한 서양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던 불교 국가이

다(Gutman 2001). 라카인 왕국의 연대기에 의하면, 이 지역의 역사

는 인도에서 온 석가족의 왕자가 단야와디 왕국과 베살리 왕국을 세

우면서 시작되었으며, 석가모니 붓다의 친족 계보를 있는 왕국으로

서의 정통성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었다. 이 연대기에서는 석가모니 

붓다가 생전에 오백나한과 함께 단야와디 왕국의 찬드라수리야

(Chandrasurya) 왕을 찾아와서 설법을 하고 그 왕을 불교에 귀의시켰

다고 한다. 당시 붓다가 인도로 돌아가실 때에, 붓다를 흠모하던 찬

드라수리야 왕이 붓다의 허락을 받아 붓다의 모습대로 청동 불상을 

만들었는데, 붓다가 직접 그 상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불열반 이후 

5천년간 같은 자리에서 붓다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고 한

다. 마하무니라는 말은 “위대한 성자”라는 뜻으로, 붓다의 형상을 그

대로 조형화한 불상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Tun 1996; Schober 

1997; Thaw 2004; Leider 2009). 라카인의 전승에서는 이 불상이 자

리를 옮기는 것은 미래불인 미륵이 나타났을 때라고 전한다. 그러므

로 라카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만달레이 왕조의 보도파야 왕은 불

상을 만달레이로 옮기고나서, 자신이 바로 미륵임을 자칭하고자 하

기도 했다(Stadtner 2011; 주경미 2019: 246).

라카인의 마하무니 붓다 전승은 물론 매우 후대에 찬술된 것이다. 

일단 붓다 재세시에 라카인을 방문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존하는 

불상은 상당히 늦은 시기의 미얀마 불상 양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불교사적 관점에서 보면 붓다 재세시에는 어느 지역에서도 불상을 

거의 만들지 않았으며, 이렇게 불상을 만들지 않는 무불상시대의 전

통은 기원전후의 시기까지 이어져왔다. 이 불상의 정확한 제작 연대

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 힘들다. 현재의 불상은 높이 3.8m의 청동

상으로, 높고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으며 몸에는 X자 형태의 장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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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착용한 상으로, 현세의 제왕을 모방해서 만든 항마촉지인의 보관

불 형식이다. 그렇지만 이 상의 형태는 라카인에서 가져왔을 때의 

형태와도 완전히 달라진 상태여서, 불상의 정확한 양식과 편년을 파

악하기는 어렵다. 이는 다른 성지들과 마찬가지로, 이 불상에 대해서

도 표면에 금박을 붙이는 공양 의례가 꾸준히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

다(그림 8). 이러한 항마촉지인의 보관불 형식은 인도에서 시작하여 

동남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미얀마에서는 16세기 이후부터 

이러한 형식의 불상이 성스러운 불상 형식으로 여겨지면서 여러 지

역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만달레이의 마하무니 사원은 미얀마 마지막 왕조의 수도에서 가

장 중요한 불교 성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만달레이 지역 

그림 8. 마하무니 붓다 전경. 미얀마 만달레이 마하무니 사원. 

출처 : 2019년 8월 4일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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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문화의 중심지이다. 바간의 아난다 사원을 모방한 십자형 평면

의 사원 중앙에 모셔진 마하무니 불상은 미얀마 불교도들에게 석가

모니 붓다가 직접 숨을 불어 넣은 성스러운 불상이자 지금도 살아있

는 붓다 그 자체로 여겨지고 있다. 이 사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승려들이 이 불상의 얼굴을 씻기는 세안식(洗眼式)을 거행하며, 불교

도들은 불상의 몸에 금박을 붙이는 공양의례를 하루 종일 거행한다.

이 사원도 다른 성지들과 마찬가지로 성소 공간의 젠더 차별성 전

통이 강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불상이 모셔진 성소 공간에는 남성

만 들어 갈 수 있다. 여성들은 성소 바깥에서만 기도와 공양을 드릴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 불상이 모든 근심을 가져가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는 수많은 여성 신도들과 출가자들은 성소에 들어가

지 못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매일 이 곳에 와서 기도와 공양을 올린

다. 성소 바깥의 여성들은 불상에 금박을 붙이는 남성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기도를 올리며, 성소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는 남성들

의 공양 의례 장면을 좀 더 크게 확대하여 실시간으로 성소 바깥쪽 

사람들에게 비추어준다(그림 8). 이렇게 현대적 영상 기술을 통하여 

성소 내부의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바깥쪽의 여성 신도들은 자신들

이 의례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쉬우나, 실제로는 그저 그 

행위를 바라보고 구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성소내 영상 

송출은 성지의 전통적인 젠더 차별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지만, 젠더성의 해결보다 금을 붙이고 보시하는 사람들을 홍보하

며 성지의 상업적 관광화 및 세속화 경향의 가속화를 가져오는 것일 

수도 있다.

만달레이 마하무니 사원은 만달레이에서도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

문에 역시 수많은 국내외의 순례자와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다른 

두 성지들에 비해서 만달레이 사원 내부는 비교적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으며, 짜익티요 사원처럼 눈에 띄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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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낫 사당이 없다. 사원 내부에는 사원의 역사를 그림으로 그려서 

전시한 전시관과 사원에 봉헌된 공양품들을 전시하는 사원 박물관, 

그리고 경전들을 모아 놓은 경장 등이 있으며, 꼰바웅 시대에 전국 

각지에서 모아 놓은 석비들을 모아 놓은 곳도 있어서 상당히 정결한 

분위기가 남아 있다. 

성지에 오는 사람들이 필요한 공양품 및 순례 기념품 등을 사는 

공간은 사원으로 들어오는 사방 복도에 마련된 시장들이다. 이 시장

은 만달레이 불교도들이 필요한 대부분의 불교용 의례용품들과 불

상, 그리고 관광객용 공예품등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으므로, 사원

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역 불교도들의 경제적 터전이기도 하다. 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각종 기념품들 중 상당수는 마하무니 불상 사진

과 복제품들이다. 이 시장의 상점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은 대부분 사

원 인근의 공방에서 전통 방식으로 제작한 전통 예술품들이다. 이들

을 제작하는 공방들 중에는 석조 및 목조 불상 제작 공방들이나, 불

상의 표면에 붙이기 위한 금박을 제작하는 공방과 같이, 전통 방식의 

수공예 기술들을 보존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서, 미얀마 전통 불교 

공예 기술과 산업을 보존하고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마하무니 사원 안에는 다른 두 곳의 성지와는 달리 본격적인 낫 

사당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경내에 보관되어 있는 캄보디아 앙코르

시대의 청동제 조각 6점이 오랫동안 낫의 역할을 했다(그림 9). 이 

청동상들은 보도파야 왕이 라카인 왕국에서 승전기념물로서 가져온 

것으로, 코끼리상, 사자상, 신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얀마 불교

도들은 이 상들을 이 사원 내에서 가장 성스러운 성물 중 하나로 

손꼽는데, 환자들이 와서 이 청동상을 만지면 아픈 것이 낫는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주경미 2019). 치유를 바라는 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 상들을 만지고 기도를 드리면서 그 

영험담을 퍼뜨렸다. 역시 마하무니 불상이 모셔진 성소에 들어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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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여성 불교도들이 이 청동상 공양 의례의 주역들이었다.

2018년부터 이 상들은 문화재로서 보호하기 위해서 수리하고 유

리 전시장 안으로 옮겨졌다(그림 10). 그리하여, 마하무니 사원에 순

례를 온 미얀마 불교도들은 더이상 이 청동상들을 직접 만지며 기원

과 공양을 올릴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만달레이 지역이 유네스코 세

계문화유산 잠정목록이 되면서 국제적 유적 보존 기준에 맞춘 문화

유산 보호 정책으로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유산 보호 

정책으로 인하여, 만달레이 현지 불교도들의 입장에서는 치병(治病)

을 기원하는 중요한 종교 의례 공간이 사라진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마하무니 사원은 불교 성지이기도 하지만 만달레이 왕조의 역사

성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동시에 국제적 관광지이기도 하

다. 다른 두 성지에 비해서 좀 더 조용하고 정결한 분위기로 관리되

고 있는 이 사원은 국제적 문화유산 보호 기준과 방식을 고려하여 

그림 9. 미얀마 순례자들이 공양을 올리는 

청동 코끼리상. 캄보디아 앙코르 시대 12- 

13세기경. 만달레이 마하무니 사원 소장. 

출처 : 2014년 2월 18일 필자 촬영

 
 그림 10. 유리장 속의 청동 코끼리상. 캄

보디아 앙코르 시대 12-13세기경. 만달

레이 마하무니 사원 소장.

출처 : 2019년 8월 4일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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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관리 방식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마하무니 사원은 미얀마 전통 

사회에서 불교 사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보여주는 곳으로 중요하며, 미얀마 왕실 문화를 대표하는 정치적 권

위를 가진 곳으로서도 중요하다. 왕실 문화와의 관련성이 다소 모호

한 짜익티요 사원과는 달리, 양곤의 쉐다곤과 만달레이 마하무니 사

원은 미얀마 왕실의 정치적 권위와 정당성을 대표하는 곳으로서 지

금도 미얀마인들의 정치, 사회,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곳들이다. 미

얀마의 3대 불교 성지들은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성스러운 곳이라기

보다는, 종교적 성스러움을 바탕으로 미얀마인들의 정치, 사회, 경제

의 중심지가 되어왔으며 지금도 계속 중심지로서 기능하고 있는 독

특한 미얀마인들의 “삶의 공간”, 그 자체인 것이다.

Ⅵ. 맺음말

이상에서 미얀마의 3대 불교성지에 대해서 각 사원별 역사성과 주

요 성물의 특징 및 의례 공간에서 보이는 젠더성 등에 대해서 간단하

게 살펴 보았다. 이 3대 불교 성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적 기록

이 남아 있는 곳은 15세기 한타와디왕조의 담마제디 왕이 세운 비석

이 남아 있는 쉐다곤 사원이다. 짜익티요 사원의 경우에는 구전 전승 

이외의 기록은 별로 찾아볼 수 없으며, 만달레이 마하무니 사원은 

18세기 후반 만달레이 왕조의 라카인 왕국 정복 기념을 위해서 세워

진 근대적 사원이다. 

세 성지는 모두 석가모니 붓다 재세시부터 직접 받은 성물들을 봉

안한 곳이라는 전승을 가지고 있으며, 이 핵심 성물들의 존재를 통해

서 성지로서의 진정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쉐다곤과 짜익티요 사원

은 불사리가 핵심 성물이지만, 이 성물 자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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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불사리가 봉안되었다고 전하는 황금색의 탑 자체가 성

지의 핵심 성물이 된다. 마하무니 사원은 붓다의 재세시에 만들어지

고 붓다가 직접 숨을 불어 넣었다는 불상이 핵심 성물로서, 이는 라

카인 왕조의 상징물을 만달레이 왕조가 획득해왔다는 전쟁 승리의 

상징물이자 동시에 만달레이 왕조의 정치적 정당성의 상징물이 되

었다. 그러나 이 세 사원의 전승들은 모두 15세기 이후 나타난 것으

로, 실제 석가모니 붓다가 미얀마 지역의 어떤 곳이라도 직접 방문했

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다. 쉐다곤과 짜익티요

의 성물들은 모두 15세기 한타와디 왕조의 독특한 불발사리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스리랑카 불교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다. 한편, 마하무니 사원의 경우에는 18세기 만달레이 왕조

의 군사적 팽창과 정통성을 드러내는 정치적 성격의 성물이다. 이와 

같이 각 사원의 성지 형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역사성은 이 성지들이 

미얀마 역사와 관련된 유적이자 주요 왕조의 정치적 상징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 성물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고려한다면, 현대 미얀마의 3대 불교 성지

는 모두 15세기와 18세기, 그리고 미얀마 왕조의 멸망과 함께 시작

된 영국 식민지시대 등과 같이 미얀마의 역사 및 사회적 변화기에 

형성된 불교 성지들에 해당한다. 미얀마 불교도들이 이 세 곳을 3대 

성지로 묶어서 대표적 성지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은 19세기말에

서 20세기 초반 영국 식민지시대부터이다. 그러므로 이 3대 성지의 

형성은 영국에 저항하면서 형성된 독특한 미얀마의 민족주의적 불

교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세 성지는 모두 핵심 성물이 봉안된 성지의 핵심 성소 구역 

내에는 여성 출입을 금지하는 성소 공간의 젠더 차별성 전통을 지금

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핵심 성소 내의 여성 출입 금지는 출가자

를 포함한 여성 불교도들이 성지의 종교 공간과 의례에서 주변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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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에, 불교 성지 내에서의 젠더 불평등 현상의 

기원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계의 보수적 젠더성은 불평등은 

미얀마 불교에서만 보이는 현상은 아니었으며, 지금도 이슬람교를 

비릇한 다른 종교에서도 상당히 종종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Kylingorová et al. 2015). 이러한 종교적 성차별 현상은 종교 자체의 

전통성이기도 하지만, 언젠가부터 막연히 인류 사회에서 전해지는 

사회문화적 불평등과 전통적 문화 보수성의 근간이기도 하다.

최근 미얀마에서는 핵심 성소의 여성 출입 금지가 많이 해제되어 

3대 불교 성지와 몇몇 주요 지역을 제외하면 여성과 남성의 공간 

차별 현상은 많이 사라졌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성스러운 

공간과 의례의 젠더성을 유지하는 것이 성지의 종교적 위상과 전통

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건한 미얀마 불교도들이 많기 

때문에, 미얀마 불교 성지의 공간 차별적 젠더성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이러한 미얀마 불교 문화에 나타나는 젠더 차

별적 현상에 대해서는 미얀마 불교 성지를 순례하는 외국인 순례자, 

혹은 관광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대 외국인의 눈에는 젠더 차별성

으로 보이는 현상일지라도, 미얀마 사회의 문화적 전통성과 보수성

에 대해서 외부인으로서의 존중과 예의를 먼저 지키는 것이 선행되

어야하기 때문이다. 미얀마 3대 불교 성지 공간과 의례에서 나타나

는 젠더 차별성은 사실 현대 미얀마 불교 문화에 두루 나타나는 젠더 

문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현대

적이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연구 및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현대 미얀마의 3대 불교 성지는 사실 미얀마의 내국인 불교도들을 

위한 공간이다. 불교도들의 일상 생활과 매우 밀접한 이 성지들은 

수많은 내국인들이 끊임없이 순례를 오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이 많

고 혼잡하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미얀마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이 성지들이 모두 대표적인 미얀마의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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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순례 목적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당히 자주 방문하는 곳들

이다. 이 곳들을 실제로 방문해보면,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종교적 성

지에서 기대하는 성스럽고 경건한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관

광객과 상인들로 인하여 매우 혼잡하고 세속적인 분위기가 압도적

이어서 당황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미얀마 불교도들에게 가장 

성스럽고 영험한 성지들로 알려진 이러한 성지들은 각 지역마다 나

름대로 지켜야할 종교적 규율과 의례들이 전통 문화에 따라 지켜지

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먼저 현지 종교 문화에 대한 존중 자세

를 가질 필요가 있다.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더믹 사태와 2021년 2월 군부의 

쿠테타로 인하여, 현재 미얀마의 외국인 관광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

이다. 그리하여 미얀마 정부가 1996년 이후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미

얀마 관광 발전계획 및 각종 정책들은 중단 상태이며 외국인 관광객

의 증가를 통한 국가 수입 증대라는 목표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렇

지만 코로나 직전까지 미얀마 관광에 대한 국내외 학계와 대중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았으며, 미얀마 정부가 2013년 6월 발표했던 <미얀

마 관광마스터 플랜 2013-2020 (Myanmar Tourism Master Plan 

2013-2020)>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Ministry of 

Hotels and Tourism 2013; 2019). 이 플랜은 미얀마 관광산업의 개발

과 국제 관광객 유치 활성화가 목적이었으며, 그 결과 2018년 여행 

및 관광 분야는 미얀마 GDP의 5.2%를 차지할 만큼 크게 성장하였다

(WTTC 2018: 3). 이러한 여행 및 관광 분야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태국과 한국 등 아시아 관광객들의 종교 문화유산, 즉 

불교 유적의 “순례 관광(Pilgrimage Tour, 혹은 Religious Tour)”이었

다(Choe et al. 2015; Mercer 2018). 코로나 직전까지의 미얀마 불교 

성지 순례 관광은 주로 태국과 싱가포르의 불교도들에 의해서 주도

된 경향이 강하지만 한국과 일본 불교계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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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미얀마 정부에서는 국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미얀마 유

적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도 노력을 기울여서, 2019년에는 

미얀마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유산 지역인 바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미얀마의 유산

은 쀼 시대의 유적(Pyu Ancient Cities)들과 바간 두 곳으로, 모두 고

대 역사도시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불교 사원과 성지들이 남아 있는 

지역들이다. 3대 성지 중에서는 마하무니 사원이 1996년 만달레이와 

아마라푸라 지역 유적들과 함께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Tentative List)에 등재되었으며, 2018년에는 쉐다곤 사원이 잠

정목록에 등재되었다.

지금까지 한국 학계에서 미얀마의 불교 성지에 대한 관심은 바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 사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진행된 경향이 강

하다(정기선 2006; 키칸소 외 2014; 테테웨이 외 2016; 싸우라인따인 

외 2018; 싸우라인따인 외 2019; 이초 외 2020). 그렇지만, 현대 미얀

마 불교도들의 종교 문화를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고 성스러운 순례지로 여기는 3대 불교 성지의 역사성과 

성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 3대 불교 성지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가장 큰 난제는 현대 

미얀마 정부의 혼란한 성지 관리 정책이다. 현대 미얀마 정부에서는 

불교 유적지의 관광 산업과 문화적 전통의 보존 문제를 각각 호텔 

관광부와 종교 문화부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불교 

성지의 관리와 개발에서 두 부서의 충돌 및 실제 성지를 관리하는 

해당 성지 공동체와의 충돌 및 대립 등을 종종 일어나고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세운 외국인 관광객의 

증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창출과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는 불교 성

지 관리에 있어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현지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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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충돌의 기회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성지에는 사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상업화 경향만 주도하면서 성지의 신성성을 훼

손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불교 성지 겸 유적지들의 관광 

개발에 있어서는 좀 더 지역 공동체와 사원의 종교적 주체성과 협의

를 중시하면서, 정부 부처간의 공공적 발전 방향을 위한 논의가 좀 

더 민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성지들을 

방문하는 국제적 순례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외국인 순례자, 혹은 

관광객들의 미얀마 현지 불교 문화의 전통성에 대한 이해 홍보도 필

요하다.

한편, 미얀마의 3대 성지들이 향후 좀 더 국제적 위상을 가진 불교 

성지로서 발전하고 싶다면, 국제 불교계의 다층적 시각들을 포괄하

는 진정성있는 불교 성지로서의 문화적 포용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젠더 차별성 문제의 개선은 진지하고 심층적으로 고민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미얀마 불교계의 현명하고도 다각적인 고

민과 노력을 통해서 미얀마의 지역별 불교 문화 전통과 국제 불교 

문화와의 적극적 교류와 조화로운 상호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이 성

지들이 좀 더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가진 위대하고 성스러운 불교 

성지들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미진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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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storicality and Traditionalism of the 

Three Great Sacred Sites in Myanmar Buddhism

Kyeongmi Joo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surveys the historicality and religious traditionalism in the 

Three Great Sacred Sites in contemporary Myanmar Buddhism. These 

sites are Shwedagon Pagoda Complex in Yangon, Kyaikhtiyo Pagoda a 

complex in Mon district, and Mahamuni Temple in Mandalay. These 

three Great Sacred sites are considered the oldest Buddhist sacred sites in 

Myanmar, which were built for enshrining the Buddha's sacred relics 

handed down from the time of Sakyamuni Buddha who lived in the 6th 

century BCE in India. However, the historicality of these sites may not 

reflect true history; they might have been created as new Buddhist sacred 

sites by the later Myanmar Buddhists from the sixteenth century to the 

British colonial Period for cultural conservatism under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Among the remaining conservative traditionalism in 

these Buddhist sites, the most important are the gendered spaces and 

rituals in the sacred places during pilgrimage. Such gendered pilgrimage 

brings out the religious marginalization of ordinary female Buddhists, 

who could not but prefer the Nat faith for blessing to the achievement of 

the sincere Buddhist faith. For the future management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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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se Three Great Sacred Sites,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ir 

accurate historicity and the cultural traditional points between localism 

and international Buddhism.

Key Words: Buddhist Sacred Sites, Pilgrimage, Gender, Mahamuni, 

Shwedagon, Kyaikhtiyo


